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무정차 통과는 특수상황을 대비한 여러 대안 중 
하나이며, 전혀 확정된 바 없습니다

< 보도 내용 (머니투데이, 3.29) >

◈ 지하철 혼잡하면 ‘무정차’ 통과…“출근해야 하는데 못 내리나요?”

ㅇ “출퇴근 시간대에 무정차 통과를 할 경우, 제 때 승하차 하지 못한다는

시민들의 우려”

□ 국토교통부(장관 원희룡)는 철도역사‧열차 내 혼잡도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
위해 역사와 열차의 혼잡도, 승객의 이동 흐름(승‧하차 인원 비율) 등을 
종합적으로 고려하여, 혼잡상황에 있어 안전하면서도 국민의 불편이 최소화될 
수 있는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며,

 ㅇ 이용승객, 전문가, 철도운영기관, 연구기관 등의 심도 있는 연구를 거쳐
“철도안전관리체계 기술기준”과 “도시철도 대형사고 위기 대응 표준‧실무 
메뉴얼”을 개선(~‘23.上)할 계획입니다.

□ 참고로, 출퇴근 시간대에 혼잡도가 혼잡에서 심각 단계일 경우, 무조건 
무정차 통과를 하는 것은 아니며, 철도운영기관이 승객의 이동 흐름 등을 
고려하여 무정차 통과여부를 검토하도록 하는 것입니다.

 ㅇ 일상적인 출퇴근 시간대에는 혼잡에 따른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, 안전
요원을 배치하고 안전사고 취약점을 도출‧개선하는 등 평상시 안전관리를 
강화하는 방안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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